
2. 축사 (총동창회장) 

 존경하는 성낙인 총장님, 교수와 교직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하신 학부모와 가족여러분! 

 귀중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정든 캠퍼스를 떠나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출발하는 이제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원이 되신 존경하는 졸업생 여러

분!

 서울대 35만명 동문을 대신하여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성심껏 뒷바라지 

해주신 학부모님과 열정과 헌신으로 미래를 가르켜 주신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20일에는 400명의 재학생에게 총동창회가 장학금을 드렸는데 그 

대표로 나온 분이 “우리는 꿈과 열정으로 학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답

사 했습니다. 수년간의 학업을 한시도 쉬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식견을 쌓아 나가고 있다는 그 결의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

러분들이 해 나오신 뼈저린 수양이 면면히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가 공인하고 존중하고 있는 참된 교육기관이며 여기서 

연마된 세계인적 역량이 졸업생 개인개인의 이상을 여하히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는 오늘의 끝없는 축복과 함께 무한정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행복을 갖습니다. 

 세계는 지금 역사적 전환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무한정적인 국제경제경

쟁, 첨단과학기술과 지하자원의 획득이 가위 전시상황을 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으로 있다는 것이 인적자원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이 자원마

저 고갈하면 뭣으로 국가와 사회가 발전유지 됩니까? 하물며 지도층을 점하

고 있는 인물이라도 보신주의,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선비의 길을 모독하는 



행위는 나라가 쇠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 아닙니

까?

 여러분은 그러한데 대한 신진대사적 참신한 인재의 새로운 공급원입니다. 

서울대인의 가치는 지성, 겸손, 봉사의 변함없는 철학을 지니고 꾸준히 대를 

이어 실천향상시켜 선진사회를 조속히 조성해나가는 데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분은 세계인의 능력을 이미 지녔습니다. 

 세계의 지성인과 세계의 미래를 토의할 수 있어야 아시아의 평화가 확보될 

수 있는 한반도 문제의 영구설계가 이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세계는 

일류대학의 엘리트 졸업생의 놀라운 지성이 국제적 풍운계 역할을 하고 있

지요. 미래는 여러분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가야 합니다. 인류의 화합과 평화

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크나큰 통찰력과 구상력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찬란한 결실을 맺어 자유민주평화통일의 길이 열려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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